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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김지하의 시집  검은 산 하얀 방 1)에서 ‘검은 산’은 두타산(頭陀山)2)을 지

칭하며,‘하얀 방’은 해남의 백방포(白房浦)를 지칭한다.본고는 이 시집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에 실린 시들을 대상3)으로 하여 그 시적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제2부에 실린 시편들은 김지하가 1980년 출옥한 후 무릉계곡

(武陵溪谷)4)에 머무를 때의 체험이 녹아져 있으며,시대적 상황과 시인의 억

눌린 정신적 궤적을 담고 있다.이 시집은 김지하의 구술에 의해 그의 아내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945).

1)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분도출판사,1986.이하  검은 산 1 로 표기하기로 한

다.

2)두타산(頭陀山)은 백두대간의 줄기에 자리 잡은 산으로 동서간의 분수령을 이루

면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다.

3) 검은 산 하얀 방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의 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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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받아 쓴5)작품집으로,그는 1994년  검은 산 하얀 방 을 재출간6)하면서,

이 시집에 애착을 보였다.7)뿐만 아니라,두타산 무릉계곡은 김지하가 우리

시대의 수난기에 포착한 공간으로 다른 계곡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8)

1970년  사상계 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譚詩)｢오적｣은 우리 현대 문학

사에서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필화사건이었고,구체적인 역사

와 삶을 당당하게 문학으로 끌어들인 거사였다.김지하는 정치적 투쟁의

선봉이 되어,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중의 인권을 살리고자 했고,그것

을 시로 풀어내어 당대에 있어 문학의 힘을 실천했다.김지하가 두타산 무

연번 제목 수록면수 연번 제목 수록면수

01 화살내 25 08 고사목 39

02 피쏘 26-27 09 두타산 41

03 쇠부처굴 28-29 10 용추다리 43

04 호랑바우 30-31 11 윗용추 44-45

05 아랫쏘 33 12 너럭바위 1 46-47

06 비리내골 34-35 13 너럭바위 2 49

07 문깐재 36-37

4)두타산의 계곡은 산수의 풍경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무릉도원과 같다 하여 무릉

계곡이라고 부르며,소금강이라고도 한다.무릉계곡은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

로 지정되었고,2008년에는 명승 제37호로 지정되었다.

5)김지하는 머리글에서 “……마치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내 속에서 불러 주는 듯

한 소리가 있어 그대로,취한 듯 정신 잃은 듯 떠오르는 그대로 구술하기 시작했

고 아내가 그걸 받아썼다.그리고 일체 수정․가필․추고하지 않았다.형식 문제,

곧 가락이나 장단,말의 생동성 따위 나의 평소의 관심사는 일단 제쳐 두기로 했

다.그 소리 속에서 움직이는 종잡을 수 없는 어둡고 비통한 흔들림과 눈부신 흰

빛의 섬세한 떨림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이것이 ‘검은 산’과 ‘하얀 방’이다.”라

고 밝히고 있다. 검은 산 1 ,10쪽 참조.

6)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솔출판사.1994.이하  검은 산 2 로 표기하기로 한다.

7)김지하는 1994년 12월에 재출간한  검은 산 2 의 자서(自序)에서 “ 검은 산 하

얀 방 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허나 내겐 이 시집이 매듭 같고 옹이 같은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집에 애착을 드러내었다. 검은 산 2 ,3쪽.

8)김인환,｢작은 것의 소중함｣, 검은 산 2 ,95-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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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계곡을 소재로 한 시집  검은 산 1 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

다.그는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되었던 죽임의 역사를 포착하여 그것을

시로 풀어내었고,그 시편들은 아나키즘(Anarchism)9)을 바탕으로 생명성을

추구하고 있다.인간은 모든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자신의 삶과 직

결되는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부당한 권력이 모두 사라진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아나키즘이기 때문이다.10)김지

하는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감지한 ‘죽임’의 역사가 바로 모든 지배와 권위,

권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하고 있다.

김지하는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가담하여 첫 투옥되었고,출

옥 후 재투옥을 거듭하다가 1980년 1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이 후,

그는 기독교사상․미륵사상․화엄사상․선종(禪宗)철학 등의 여러 사상들을

재해석하여 독특한 생명사상을 펼치면서,자신의 글쓰기에다 접목시키고 있

다.특히 김지하의  검은 산 1 에서는 두타산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된다.정체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

성과 그와 같은 개인의 동질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다.나아가 사람이 자

라고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인 동시에,그의 역사뿐만 아

니라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존재의 공동체 감각을 가진 친근감이라 할 수

있다.11)이러한 정체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김지하 시인에게 존재하는

9)“아나키즘(Anarchism)이란 말 자체는 지배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고대 그리스

말 anarchos에서 나왔다.그 말이 무지배(無支配)를 뜻하다 보니 지배의 보편적

인 주체가 정부인만큼 그것을 일본식으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부

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2004,46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적’이라고 주

장하고,자연 질서 자체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한다.즉 아나키를 자연 상태라고 해석하면서,인간은 자연스럽게 독립,평등,자

기 충족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위의 책,184쪽.

10)위의 책,47쪽.

11)ErikH.Erikson,Identity：YouthandCrisis,NewYork：Norton,1986,183쪽.

ErikH.Erikson,Identity：DimensionofaNew Identity,NewYork：W.W.

NoryonandCompany,Inc.,1974,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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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이 두타산 무릉계곡의 특수성과 동궤에 놓

인다고 할 수 있다.그의 심상에 놓인 두타산 무릉계곡은 자연으로만 존재하

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시공(時空)의 형식 및 시간적․공간적 인식의

방법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김지하는 두타산을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탈근대적

윤리로서의 ‘생태철학(ecosophy)’보다는 ‘공생생활(共生生活 symbiosis,mutualism)’

의 지향점으로서 활용하고 있다.생태철학은 환경 윤리의 “생태학적 형이상

학을 세우기 위해 위기를 반성하고,원인을 분석하고,생태학의 철학적 이해

의 틀을 제시”12)하는 데 있다.그러나 공생생활은 원형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모든 자연계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생적 관계에 있음을 드러

낸다.13)즉,모든 자연계가 여러 면에서 크고 작은 관계를 이루며 상호간에

서로 이익을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이렇게 볼 때,

김지하는 두타산을 소재로,자연과 인간간의 화해의 도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에 실린 김지하의 시편들의 시적 정황

이 유사하고,같은 어조로 노래하고 있어 시적 의미를 도출해 내기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다.그러나 본고가 주목한 것은,두타산을 소재로 창작한 김

지하의  검은 산 1  제2부에 실린 시편들의 논의가 한국문학장에서 전무하

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김지하가 지리적인 공간적 범주로 창작한 두타산

은 한국문학장 속에서 가장 소외 지역인 강원영동지역14)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김지하는 1981년에 동해시에 거주했던 시인으로,두타산 무릉계곡을

지역문학장의 시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15)지역문학은 지역

12)구승회,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2001,244쪽.

13)위의 책,21쪽 참조.

14)남기택,｢생명권력시대의생태시론｣, 비평문학  30호,한국비평문학회,2008,22쪽.

15)두타산을 소재로 문학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은 ｢두타산의 공간화 전략｣이 유일

하다.이 논문은,동해․삼척 지역시인들의 시편들 속에 영동남부 지역민들에게

모산(母山)으로 숭상되는 두타산의 특성이 ‘무시간성의 초월적 공간’,‘현실지향

의 존재론적 공간’,‘내면 치유의 생성론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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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구체적 삶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중앙문학에 대한 저항문

학으로서의 정치성을 띤다는 점에서 소수자의 문학이다.16)그러므로 중앙문

학으로부터의 탈영토화를 실천하여 새로운 문학의 영토를 개척해 나간 점17)

에서도 김지하의 시편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된다.따라서 본고

는 그의 시편들 속에 녹아 있는 김지하의 내면의식을 생명의 양태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이러한 목적 아래 그의 시를 통해 김지하의 시론

의 정체를 추론하고 시인의 발상법과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한다.김지하에게

있어서 두타산은 객관적 현상이나 외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영감

에 의해 내면화되면서 그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 인자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내밀화하였기 때문이다.

2.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생명성

김지하는 독재시대에 민주투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죽음’과 ‘죽임’

이라는 실존의 극단을 체험한 그가 자신의 작품 속에 아나키즘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주지하듯이 아나키즘은 단순한 무정부주의,

폭력주의가 아니다.또한 아나키즘은 국가주의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적 억압

과 규제를 본래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 새로운 국가주의 모

델을 상정한다.‘아나키즘(Anarchism)’혹은 ‘아나키(Anarchy)’라는 용어가 일

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 때였으며,18)아나키 사상이 우리

물론,이 논문에서도 지역시인들의 작품 속에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성이 내재

되었음은 확인하였지만,그것은 김지하의  검은 산 하얀 방 에 나타나는 ‘죽음’

과 ‘죽임’에 대한 역사성과는 다른 양상이다.예컨대,김시래의 시 ｢두타산성｣은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무관심을 고발한 작품일 따름이다.권석순,

｢두타산의 공간화 전략｣, 비평문학  32호,한국비평문학회,2009,27-48쪽 참조.

16)이형권,｢지역문학의 탈식민성과 글로컬리즘：대전－충남 문학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2호,어문연구학회,2006,309쪽.

17)위의 글,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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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소개된 시기도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의 고

통을 당하던 1920년대 초였다.당시 고착 상태에 빠져있던 민족주의적 독립

운동에 활로를 열고자 한 사상이 아나키즘이었으며,지배와 피지배라는 아나

키즘적 현실인식의 작품이 나온 것도 이때이다.19)

물론,우리나라 아나키즘 운동이 일본의 탄압에서 시작되어 정치사회 운

동으로 그 맥을 이어 왔지만,문학에서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간과

할 수 없다.20)이것은 아나키즘 사상이 갖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인도주

의적 정신이 문학 영역에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뿐

만 아니라 아나키즘은 정부․국가로부터의 탈주를 넘어 모든 권위와 그로

인한 폐해들에 저항하는 실천적 개념이다.21)김지하가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된 죽음의 역사,그 폐해를 접한 것은 1981년이다.두타산 무릉계곡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 안변에서 후퇴하는 왜병의 주력부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3일간의 혈전 끝에 두타산 무릉계곡은 함락당하고 마는데,

당시 왜병들은 생존했던 의병과 노약자들마저 무참히 살육하였다.22)김지하

는 참혹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단 한 줄이라도 써야겠다는 강박관

념으로 ‘검은 산’에 나오는 시편들을 창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소리들,이 모든 말,말,말들은 과연 초혼인가,진혼인가?불림인

가 살풀이인가?

과연 이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찬 저주와 살(煞)을 풀어 줄 힘이 있는가?불

림은 동강나 갈라지고 서로 헤어지고 흩어지고 조각 조각나 죽임당한 신명을

하나로 모아 불러내는 주문(呪文).숨겨져 보이지 않는 신명을 깨우쳐 일으키

는 불림은 그대로 곧 신명을 가르고 헤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여 죽이고 감

18)구승회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2004,22쪽.

19)위의 책,336쪽 참조.

20)실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신채호,권구현,김

화산,이향,유서,정래동 등은 문학분야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으며,해방 후

아나키즘 운동을 선도했던 박노석,이경순,홍원,홍두표도 그 정신적 정수를 문

학적 형상으로 남기고 있다.위의 책,336-337쪽 참조.

21)장 프레포지에,이소희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2003,568쪽 참조.

22)박성종 편, 東海市 地名誌 (동해문화원),학연문화사,2000,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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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살을 없애는 일.오늘 이 땅에 그 어떤 불림이 있어 조각난 채 숨어 잠자

는 신명을 깨워 불러 모을 것인가?오늘 이 땅에 그 어떤 놀이꾼이 있어 가득

찬 살을 없애는 신명의 사제가 될 것인가?

그 소리,속으로부터 울려나오던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도대체 그 무

엇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조짐인가?이런 일들은 왜,어째서,무슨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23)

김지하는 무릉계곡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시

인이다.인간의 생명은 필연과 우연의 결합으로 가득 차 있다.이러한 죽음

이 “왜,어째서,무슨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하고 반문이나 하듯 부

당한 권력에 대하여 항변까지 한다.심지어 ｢너럭바위 1｣에서는 “피쏘 너럭

바위 위에/아로새겨진/토포사!토포사!토포사!”라고,“토포사”24)를 나열

하면서,그들에 의해서도 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죽었음을 고발하고 있다.아

나키즘은 강제로 만든 법보다 우수한 정의의 원리,즉 우주의 자연적인 질서

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평등과 공명의 원리가 실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25)김지하가 부당한 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회를 자신의 시

속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연적인 질서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 오른팔을 호랑가시나무라고 불러라

내 왼팔을 사자봉 벼락바위라고 불러라

있다면

내게 힘이 있다면

한 팔로 너희들의 죽음을 막고

한 팔로 너희들의 삶을 껴안아 주고 싶구나

무심한 구름이 용추다리 건너가는 내 발 밑에 와서

나의 힘 없음을 비웃는구나.

23) 검은 산 1 ,13-14쪽 참조.

24)시 ｢너럭바위 1｣끝에 달린 주석은 다음과 같다.

“*토포사(討捕使)：이조 때의 토벌대장.무릉계 너럭바위에는 이 토포사의 이

름들이 무수히 음각되어 있다.”

25)손은진,｢열린 체계로서의 미학｣, 시와반시  5호,시와반시사,1993,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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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추다리｣전문

왠지 그럴 것 같애

왠지 필요할 것 같애

배낭에 금강경을 넣고 갔었다

왠지 머리 뒤끝 섬뜩섬뜩 서는 것 같애

지은 죄도 많고

지을 죄도 많아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을 읽었는데

문득 바람결에

용성 스님의 금강경이

날아가 붙은 바위를 보니

바위에 새긴 글자

범소유상 개시허망

돌 하나 굴러 소리없이 물에 잠긴다.

－｢윗용추다리｣전문

아나키즘 사상의 뿌리는 자연이다.이러한 자연 개념은 아나키즘의 모든

교의,즉 권위의 거부,정부 및 국가에 대한 혐오,상호부조,소박성,분산

화,정치에의 직접참여 등의 원천이자 기초가 되고 있다.실제 자연에 있어

서 일반적인 법칙은 공정 형태의 발전을 이끌고 구조적으로 최대의 효력을

발휘시키려고 하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일 것이다.26)위의 시 ｢용추다리｣에

서 시적 자아가 힘이 없는 자신에 대하여 자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도 힘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다.힘 있는 자들이 자행한 죽임을 막

기 위해 시적 자아는 “호랑가시나무”나 “사자봉 벼락바위”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호랑가시나무는 잎 뾰족한 끝에 붙은 딱딱한 가시

가 마치 호랑이 발톱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사자 역시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어 ‘백수(百獸)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서,이 시 속에서는 힘으로

상징되고 있다.

26)위의 글,100-1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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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의 표상이었던 김지하에게 있어서,이러한 힘은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힘으로 배치된다.그래서 시적 자아는 권력 앞에 대

적할 수 없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워 “내게 힘이 있다면”

하고 고백한다.이는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생명을 박탈당하고 죽음으

로 몰아갈 만큼 극한까지 압박당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그러나 시인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념에 떨어지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의식을 고양시

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고”,또한 그들의

“삶을 껴안아 주고 싶구나”하고 절규하는 속에서 올바른 자연적 법칙을 희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나키즘 사상의 이론적 정립을 꾀했던 크로포트

킨 역시 자연적 법칙에 따른 사회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며,이런 사회

가 아나키즘 사회라고 밝힌 바 있다.크로포트킨이 지향하는 사회는 바로

“자연의 생활 자체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은”것으로서,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와 같이 “끊임없는 전진”27)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윗용추다리｣는 용추폭포의 상탕을 말한다.시적 자아는 용추 상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함을,“머리 뒤끝 잡아당기는 것”같고,“머리 끝 섬뜩섬뜩 서

는 것”같다고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이렇게 가파른 낭떠러지라면 죽음을 각

오해야 한다.그래서 시인은 “금강경”을 넣고 갔을 것이다.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용추다리｣에서 보여준 힘이 “호랑가시나무”나 “사자봉 벼락바위”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힘,즉 권력으로 비유되었다면,｢윗용추다리｣에서는

정신적인 힘을 말하고 있다.그 힘이 바로 “금강경”이다.｢윗용추다리｣에서

시적 자아는 자신이 읽은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번역자가 “용성 스

님”28)임을 굳이 밝히고 있다.민족과 불교계의 지도자인 “용성 스님”의 이

27)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하기락 역,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1993,67쪽.

28)용성 스님은 법호(法號)가 용성이다.본명은 백용성(白龍城,1864～1940)으로

한말․일제강점기의 승려이다.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수행과

참선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사바세계의 현실로 눈을 돌려,3․1운동 때 민족대

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용성 스님은 1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출옥한 후,우리 민족이 불법에 귀의하여 민족의 위기상황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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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자를 시 ｢윗용추다리｣에 넣은 것은,“금강경”과 더불어 정신력의 중요함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특히 “금강경”제5분에 나오는 “범소유

상 개시허망”29)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짐작된다.이것은

우리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힘의 실체를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은 산 1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의 시편들에서는 저항의

식의 아나키즘적 사고관이 의지와 다짐의 양상으로 드러난다.그것은 김지하

가 두타산을 하나의 관념만으로 시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두타산에 머무르면

서 두타산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그는 파행적인 질곡

의 역사에 정면으로 응전하며,그 극복의 길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시인이

다.두타산에서 죽임의 역사에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고자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과 닿아 있다.이러한 문학세계는 죽임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응전과

저항의 대립구도에서 죽임의 세력까지도 순치시켜 포괄해내는 보다 근원적

이고 본질적인 단계로의 심화․확대로 파악된다.

3.실존에 내재된 생명성

시에 있어서 공간은 중요하다.그것은 공간이 시 세계와 시적 자아를 파

해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대각사(大覺寺)를 창건하고 대각교(大覺敎)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하다. 인명사전 ,민중서원,1998,438-439쪽 참조. 브리태니커 세

계 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7,149-150쪽 참조.

29)‘범소유상(凡所有相)개시허망(皆是虛妄)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즉견여래

(卽見如來)’는 ‘무릇 있는 바의 상(相)은 모두 다 이것이 허망하니,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뜻인데,시적 자아는 이 가르침의 전

반부를 인유하고 있다.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함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그래서 진실을 볼 줄 알아 깨달은 사람들의 안

목이야 말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줄 안다는 것을 일컫는다.여기에서의

실상은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힘의 실체를 말하는 듯하다.법륜, 금

강경 이야기 ,정토출판,2000,157-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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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이는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간적

임”30)을 시사한다.공간성은 존재와 인식의 질이자 결(texture)이 됨으로써

존재와 인식의 특정한 양상들을 생산한다.그러다 보니,두타산을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편들 속에는 시인이 겪었던 정황과 강박적 체험 등이 사회․역

사적 환경과 결부하며 시적 담화를 형성하는 자아31)로 나타난다.또한 자아

와 세계,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다.이는 시인의 실존이 두타산과 동질성을 이루며,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이다.동시에 역사와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감각을 가진 존재

의 친근감이라 할 수 있다.시적 자아와 두타산의 특수성이 동궤에 놓여 생

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실체가 아니라 생성입니다.그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

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그것은 시공 생성의 원리이며 역易의 원리예요.

따라서 변화의 과학인 역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첫째

정의일 수 있으며,‘변화한다’는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이 둘째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로서의 생명은 반드시 눈에 보이고

고정되고,들리는 ‘드러난 질서’로 즉 갖가지 생활 형식으로 물질화하되,그 물

질화된 형식 안에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것,그러므로 잠정적으로

물질화된 생활형식과 그 형식들의 이러저러한 관계로 미루어推 그 보이지 않

는 생성변화를 짐작測할 수밖에 없는데,이때 그것을 간략한 수數나 경우나 법

칙들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세 번째 정의가 될 듯합니다.32)

김지하에게 있어서 ‘생명’은 생성이다.‘생성’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33)  검은 산 2 의 재출간은 김지하가 두타

30)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2001,155쪽 참조.

31)일반적으로,허구적 자아가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전

략을 추구한다면,자전적 자아는 실제 시인과 엄격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

인과 동일시되는 화자를 말한다.그러나 김지하의 자전적 자아는 허구적 자아의

특성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듯하다.

32)김지하, 생명학 1－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 ,화남출판사,2003,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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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의도였다.1981년에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 무릉계곡에 머무른 김지하는 5년 후34)인 1986년  검은 산 1 

을 출간한 후,“이 시집 이후 7․8년을 환상에 휩쓸려 큰 병”35)을 앓다가,

 검은 산 2 를 재출간하였다고 고백한다.그것은 두타산,즉 ‘검은 산’에서

들려오는 “영(靈)의 소리와 찢어진 생명의 한(恨)의 울림”36)이 그의 실존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내재성(immanence)은 자신의 긍정과 파

괴 속에서 자신의 형성과 발전을 구성하는 가능성 체제일 때 연결된다.37)

그래서 김지하는 “‘내림’이나 초혼(招魂)”38)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 가

능성을 열어 보인 것이다.

화살은 왜 나에게 떠 오나

화살은 왜 나를 향해서 오나

화살은 왜

화살은 왜 내 가슴에 아프게 박히나

화살은 왜 이 개울을 따라서 흘러 오나

화살은 왜 물을 따라 흐르나

화살은 물을 따라 나에게 오고

나는 물을 따라 화살을 거슬러 가고

너는 누구냐

33)안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윤수종 역, 제국 ,이학사,2007,534쪽.

34)김지하는 1986년에 출간한  검은 산 1 의 머리글에서 “5년 전 내가 무릉계에

갔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가 무릉계곡에 머무른 시점이 1981년임을 알 수

있다. 검은 산 1 ,6쪽 참조.

35) 검은 산 2 ,3쪽.

36)위의 책,같은 쪽.

37)안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앞의 책,476쪽.

“내재성(immanence)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스피노자에 따

르면 이 세계를 벗어나서는 어떤 합리성도,이념도,권력도,도덕적 의무도 존재

하지 않는다.모든 것이 이(현실)세계의 표면 위에 존재한다.개념,언어,이념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외부에서 부

과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내재성이라고 한다.”안

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위의 책,529-530쪽 참조.

38) 검은 산 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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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화살내｣전문

번득이는 것이

왜 빛뿐일까요

번득이는 것이

왜 눈뿐일까요

번득이는 것이

왜 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햇빛뿐일까요

하늘에 가득 찬 총알 총알 총알

그 구리의 빛은

… (중략)…

마지막 보이는

삼화사 쇠 부처님

아 아

물방울.

－｢피쏘｣부분

김지하는  검은 산 1 의 머리글에서 “먼 북쪽 삼척39)두타산 무릉계는

임진란 때는 수천 수만의 화살이 강물에 떠 흘러 ‘화살내’를 이루고 숱한 사

람의 피는 고여 ‘피쏘’라는 이름을 만든 곳”40)임을 밝히고 있다.그 자신

“스물세 살,스물네 살의 시 안에 생명과 살해,죽임과 살림과의 주제”41)가

들어 있었음을 고백한 바도 있는데,이처럼 그가 생명과 죽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이미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가담하여 첫 투옥되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지하는 피 흘린 역사 앞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진정 무엇이고,그

39)동해시는 1980년에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진 도시다.김지하가

무릉계곡에 머문 때는 이미 행정구역 상 동해시로 편입되어 있었지만,1980년

이전에는 무릉계곡이 삼척 땅이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은 듯하다.

40) 검은 산 1 ,5-6쪽 참조.

41)이어서,그는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숨어있는 차원의 이면적 주제가 표

면적 주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김지하,｢시 쓰기 반백 년,

시는 흰 그늘의 길｣, 비단길 ,시학,2006,2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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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사유를 보여준다.｢화살내｣에

서 “-오나”와 ｢피쏘｣에서 “-까요”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연거푸 나열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이 과정에서 그는 존재의 모순성을

절감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을 일

으킨다.여기에서 ‘화살’이나 ‘총알’은 모순된 인간 존재의 알레고리로 나타

나 임진왜란과 배치하고 있다.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의 흔적이 시적 자아

의 “가슴에 아프게 박히”고,“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듯한 고통으로 표출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화살내｣의 “물.”,｢피쏘｣의 “물방울.”이 결미를 장악하면서 시의 주

제를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은 ｢쇠부처굴｣에서

는 “물방울 하나.”로,｢호랑바우｣에서는 “내 신발 끝에 눈물과 함께 떨어지

는데.”로 나타난다.여기에서는 시적 자아가 죽음으로 얼룩진 두타산 무릉계

곡의 상처를 “물”로 씻고,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코자 노력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물은 생명을 일깨우는 작용뿐만 아니라 생명변화의 이미

지를 제공하는 원소가 된다.물은 모든 가능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물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다시 물로 돌아가게 하는 순환의 길을 잃지 않을

때,자연의 질서는 원활하게 진행된다.한 개체의 생명이란 단절된 것이 아

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성을 가지면서 순환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진정

한 생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현존재는 ｢화살내｣나 ｢피쏘｣등의 시편들의 결

미에서 “물”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물”은 피로 바쳐진 두타

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 의식을

상징하다는 점에서 통과제의의 성격을 띤다.화자는 오늘날 탐욕으로 인해

변질된 인간 존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통과제의의 상징적

“물”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여기에서 김지하의 존재의식을 유추해 보자

면,시인에게 있어 죽임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 세계를 탈피한다는 데에 있지

는 않다.김지하 역시 한 인간으로서 인간 세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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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다만 인간 세계를 초월한다는 그 심층적 의미는

인간 존재의 모순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나아가 모순적 존재의 초월을 추구

할 때 진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시인의 언표로 해석된다.그러

므로 “물”은 김지하가 지향하는 생명성의 발현이다.이런 점에서 그의 의식

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오히려 커다란 관심이며

친근감으로 드러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화해의 도정으로서의 생명성

김지하는 1986년  검은 산 1 을 출간한 즈음인 “80년대 중반부터 민중시

인 혹은 저항시인으로서의 위상을 넘어 생명시인 혹은 생명사상가로서 일대

전기를 마련했던 시인이다.”42)그는 “생명,생명성의 내적 구조인 ‘내부 공

생endosymbiosis이란 것은 참여자들이 그 개별성identity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융합fusion”43)이라고 했다.여기서 그는 현존재의 본질이

파괴되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삶으로,영성적인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

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자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놓아주며 모든 것을 살아 뜀뛰게 하는 활동

하는 무(無),신명─

지금 여기 죽임당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솟구쳐 출렁거리며 모든 존재

를 죽임에서부터 살려내고 인간의 사회적 삶과 내적인 삶,인간만이 아니라 모

든 생물․무생물․물질과 기계까지도 거룩하게 드높이고 서로 친교하고 공생

하고 해방하고 동일하여 ‘한울’로 살게 하는 가없는 저 화엄의 바다,그 약동하

는 생명의 물결뿐이리라.44)

42)김선태,｢한국 생태시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  28호,한국비평문학회,2008,19

쪽.

43)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2005,138쪽.

44) 검은 산 1 ,1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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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는 모든 존재를 죽임에서부터 살려내는 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와

물질,그리고 기계까지도 “서로 친교하고 공생하고 해방하고 동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또한 “한울”의 세계와 “화엄”의 세계를 이루어야 함을 요

구한다.물론,‘한울’은 천도교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이르는 말이다.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까지도 모두 품을 수 있는 사

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화엄’의 세계,즉

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닦아 덕과(德果)를 장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는 강조하고 있다.이렇게 시인은 두타산의 역사,나아가 한국의 불행한 역

사를 풀어나갈 숙제에 대해 결론적으론 “생명의 물결”이라는 해답을 얻는

다.이것은 “생명 운동이 바로 죽임과 살림의 대결”45)이라는 그의 지론과

도 맞닿아 있다.

잔잔한 풀 위에 바람 흔들림이

이마 위에 그늘지는 것을

알겠는가

묻는 나는 모른다

잔잔한 풀 위에 바람 흔들림이

너의 머리 속에서 파고 있는

홈의 뜻을 아는가

피는 피를 부르고

바람은 낮게 속삭이며

물과 함께 먼 길을 가더라

내 눈에 타는,밤새 타는

이상한 핏발

이제 나는 안다

돌의 역사를

돌의 신음의 역사를.

－｢문깐재｣전문

45)김지하, 생명학 1－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 ,화남,2003,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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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에 기대 서서

고목을 생각하자

고목에 기대 서서만

고목을 생각하자

고목에 기대 설 때만

고목을 생각하자

불타 죽은 나무

나무의 혼을.

－｢고사목｣전문

｢문깐재｣는 산성의 문(門)이 있던 곳이다.이곳은 왜병을 감시하던 산성

입구로 피를 많이 흘렸던 장소이다.불행한 역사를 지닌 곳이기에 시적 자아

의 내면은 “이마 위에 그늘지는”것을 통해 형상화 된다.이 시에서 시적 자

아의 내면의식의 연원은 ‘바람,그늘,홈,피,핏발,신음’등의 어휘들을 통해

방향성을 상실하고서 절망하는 불안한 태도를 드러낸다.그것은 곧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시적 자아는 “그늘”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

해 자문해 본다.하지만,시적 자아는 이내 그것이 ‘원한’에서 온다는 해답을

얻는다.이는 “너의 머리 속에서 파고 있는/홈의 뜻을 아는가/피는 피를

부르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이어서 시인이 이러한 역사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을,“물과 함께 먼 길을 가더라”고 토로한 부분에서,“이제 나는

안다”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드러낸다.

이것은 시인이 “돌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오는 외침이다.사실 ‘돌’은 ‘신음’소리를 낼 수 없는 무생물이다.

｢문깐재｣에서는 돌이 자연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피 흘린 인간의 역사

와 함께 남아 있다.그러하기에 시인은 ｢문깐재｣의 결미에 와서 ‘돌’에게 생

명을 주고자 한다.이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좌절로 인한 비극적 인식이 자

연과의 화해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적 자아의 태도일 것이다.｢문깐재｣에서

“돌의 신음”에 생명을 부여한 것과 같이 시인은 ｢고사목｣에서도 “나무”에

생명을 주고자 한다.시적 자아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고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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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서서”,“고목에 기대 서서만”,“고목에 기대 설 때만”이라고 강조한다.

‘기대다’는 것은 서로 힘이 되어 줌을 의미하는데,이러한 언술은 시인의 체

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또한 고사목과 인간의 구

원을 향한 영원한 갈망을 적절히 연결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두타산｣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쓸데없는 소리 말

라/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하고 화해의 도정을 위한 생명성은 겉으로 드

러나는 두타산의 실체가 아님을 토로한다.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곧 ‘마음

의 실체’46)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쓸데없는 소리 말라/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언술을 보더라도 인간은 두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중

심에 놓여있다.｢두타산｣에서의 “그리워한다”는 언술이나 ｢고사목｣에서의

“기대 서서”라는 언술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할 화해의 도정이 그려

진다.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이원적 존재이다.육체적 속성은 버리고

초월적인 세계의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은 죽음 체험 이후 ‘검은 산’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이런 생명에 대한 자신의 의식은 자신

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운명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이

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나는 이것을 두타산에서 배웠다”고,고백한 그의

시 ｢두타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맺음말

김지하의  검은 산 1 의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46)“……검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흰 담배연기 속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떠올랐다.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이었다.그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시인이 무얼

하는 사람인가?아!나는 외쳤다.내가 찾고 있는 해답이 나의 직업 안에 들어

있었다.내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다.아무리 풀뿌리 지역운동,생명운동을 하고

변혁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꾸어놓는다 하더라도 ‘마음보’가,정신이,넋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었다.”김지하, 흰 그늘의 길 3 ,학고재,200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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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타산을 지역적 범주로 창작한 시편들이다.여기에 실린 13편의 시들

은 그가 1980년 12월 출옥 후 처음으로 포착된 문학적 공간으로서의 특성

을 지니며,지역문학장의 시편들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지역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두타산 무릉계곡이

신성한 초월적 공간과 심미적 공간,그리고 안식의 공간으로 간파되거나,

삶의 터전으로서의 개인적인 당면문제만 나타나고 있는데,47)김지하의 시

편들은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된 ‘죽음’과 ‘죽임’의 역사에 생명성을 부

여하였다.

민주투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실존의 극단을 체험한 김지하는 제2부

에서 두타산 무릉계곡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의 역사를 저항의식의 아나키즘

적 사고관으로 접근하였다.파행적인 질곡의 역사에 정면으로 응전하며,극

복의지와 다짐의 양상을 보여주었는데,그것은 김지하가 두타산을 하나의 관

념만으로 시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두타산의 생명성에 귀 기울였던 장본인이

기 때문이다.김지하에게 있어 죽임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 세계를 탈피한다

는 데에 있지 않았다.진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시인의 의지는

여러 시편의 결미에서 시어 “물”로 드러내었다.“물”은 피로 바쳐진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식을 상징하

고 있다.그러므로 “물”은 김지하가 지향하는 생명성의 발현이다.생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현존재는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김지하는 두타산의 역사,

나아가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풀어나가기 위한 답을 “생명의 물결”로 응축

하고 있다.이것은 죽임과 살림의 대결이 생명 운동이라는 그의 지론과도 맞

닿아 있다.초월적인 세계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는 죽음 체험 이후 ‘검은 산’

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이런 생명에 대한 의

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운명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이므로,생명은 소망을 갖고 있고,또 그 소망

을 위해 삶이라는 도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47)권석순,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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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두타산을 무대로 창작한 김지하의  검은 산 1 의 제2부 ‘검은 산

－무릉계에서’는 시인의 억눌린 삶의 궤적이 녹아져 있다는 점,그리고 그

두타산은 우리 시대의 수난기에 포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나아가 두타산을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편들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

하고 있는 생명운동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주제어：검은 산,두타산,무릉계곡,죽임과 죽음,아나키즘,생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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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Lifethoughtof‘ABlackMountain’inthePoemsofKim,Ji-ha

－FocusedonABlackMountainandaWhiteRoom－

Kweon,Seok-soon

KimJi-ha'scollectionofpoemstitledABlackmountainandaWhiteroom

1-Part2‘ABlackmountain-intheMooreungValley’setsasceneinMt.

Doo-ta,DonghaeSi,Gangwon-Do.13poemsinthecollectionaresignificant

inthesensethatKim Ji-hafirstcapturedtheliteraryspaceafterleaving

prisoninDecember,1980,andtheywerenotadjusted,touchedandpolished

offbyhisdictation.

KimJi-hawhowasasymbolofafighterfordemocracy,andexperienced

existentextremesof‘passing’and‘killing’approachesthehistoryofhorrible

painsandpassingintheMooreungValley,Mt.Doo-tathroughananarchic

viewpointofthesenseofNihilandresistanceinthePart2.Facingthecrippled

historyoffetters,KimJi-hashowedtheaspectofthewilltoovercomethem

andpledge,forhewrotepoemswithnotanideaofMt.Doo-tabutitsvitality.

ForKimJi-ha,thehistoryofkillingisonlynottomoveawayfromthehuman

world.Thepoet’swillthathecanbebornagainasarealbeingemergesasa

poeticdictionof‘water’intheendofmanypoems.‘Water’representsthelife

thoughtthathastoexperiencewhenthebloodhistoryintheMooreungValley,

Mt.Doo-taisconvertedintoanewbeing.Thus,‘water’isamanifestationof

vitalitythatKim Ji-haaims.Thepresentbeingforreturningtothelife

representsthelifethoughtthathastoexperiencewhenthebloodhistoryinthe

MooreungValley,Mt.Doo-taisconvertedintoanewbeing.

KimJi-hacondensesasolutiontothesadhistoryofMt.Doo-taand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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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Koreaas‘thewaveoflife.’Thisisindirectcontactwithhisopinionthata

confrontationbetweenkillingandsavingisthelifemovement.Hewhodesires

afreedomoftranscendentalworldmeditatesthemeaningoflifethrough‘Black

mountain’afterexperiencingdeath.Thislifethoughtistocareaboutthelife

ofthecommunitybeyondlookingafteroneself.Aspeoplearealivingbeing,life

hasawish,andtheyexperiencethepolishingoflifeforthewish.

Inshort,KimJi-ha'scollectionofpoemstitledABlackmountainanda

Whiteroom1-Part2‘ABlackmountain-intheMooreungValley’thatsets

asceneinMt.Doo-taissignificantinthesensethattheyreflectthepoet’s

traceofsuppressedlife,andMt.Doo-taisacapturedspaceinatimeof

tribulationofourgeneration.Moreover,KimJi-ha'spoemsaboutMt.Doo-ta

areimportant,becausetheyareindirectcontactwiththelifemovementthat

hehasconsistentlypursued.

【Keywords】:Blackmountain,Mt.Doo-ta,MooreungValley,passing

andkilling,Anarchism,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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